
태양광, 중국-EU 패널 협상 결렬
중국, 가격승인 방안 제시했으나 EU가 거부 … 무역갈등 고조

중국이 EU(유럽연합)와의 태양광 패널 협상에 대해 결렬을 선언해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중국 전기기계 수출입상연합회는 5월22일 베이징에서 벌인 EU와의

태양광 패널 가격 관련 1차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장위징(張鈺晶) 중국 전기기계 상회 회장은 “중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대표단 협

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후 중국이 EU 관계자들을 초청해 태양광 패널 가격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성

과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적극적인 성의와 공영원칙 아래 EU와 협상하면서 실무적으로 이행 가능한 가격승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EU는 중국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회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협상은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유럽 시장에 들어와 유럽기업들에게 피

해를 주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반덤핑관세 부과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EU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수출단가를 높이는 것이 중국기업에게 유

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EU와의 가격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1차 협상 결렬로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양측의 <무역전쟁> 양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은 EU가 반덤핑관세 부과 방침을 이미 굳힌 뒤 명분을 쌓기 위해 협상에 나섰

기 때문에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어서 관련기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U는 2012년 9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11월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

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와 일본, 미국의 무계목(Seamless) 합금관과 합금튜브에 대해 앞으로 1년 동안 덤핑 여부

를 조사할 것이라고 맞서는 등 양측의 힘겨루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23>


